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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임상 간호사의 건강행위, 사회적지지, 행동유형과 자기효능감과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간호사의 자
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대상자는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의 간호사 20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1년 6월 10일부터 6월 26일 까지의 기간 동
안에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에 의하였다. 연구결과,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은 학력, 재
직기간, 결혼유무, 근무부서, 종교, 밤번횟수, 가사분담, 운동, 스트레스 관리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고, 사회적 지지는 근무부서, 종교, 가사분담, 음주, 흡연, 스트레스 관리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행동유형은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상관관계에서는, 간호사의 자기효능감
은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행동유형과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the health behavior, self-efficacy, behavior pattern and social support 
among hospital of nurses,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self-efficacy promoting program and social support 
promoting program.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given to 202 nurses employed in hospital during 
the period from June 10 to June 26, 2011. As a results, the score of level of self-efficac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educational status, working period, marital state, place of duty, religion, 
night-duty, distribution of household labor, exercise and stress management. The score of level of social suppor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place of duty, religion and distribution of household labor, 
alcohol drinking, smoking, and stress management. But the score of level of behavior patter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In correlation, the score of 
self-efficacy level correlated positively with social support and not with behavior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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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구의 수명연장과 고령화로 인해 현대에서 병원의 역
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병원은 다른 어느 조직
보다 복잡하며, 병원조직을 구성하는 인력 중에서 간호사
는 의사와 더불어 환자치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
문 인력이다. 따라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격 있고, 유능한 간호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1].

특히 간호사의 업무는 타 분야와의 상호의존성이 매우 
높아 병원 직원들 간의 상호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
면 직원들의 만족도는 물론이며 조직의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2],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핵심적인 역량의 
토대가 되는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유지하는 것을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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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과제로 삼고 있다[3]. 
그런데, 어떤 전문직 보다 많은 책임감과 독립성을 필

요로 하는 간호사에게서 자기효능감은 간호수행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조직행동 및 업무성과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개념으로, 간호현장에서 행동
하는 개개인의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변화를 줄 
수 있으며, 간호사의 연구 활동의 원동력으로 보고된다
[4]. 

자기 효능감이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말하
며[5], 과거의 경험 또는 평가를 통해 얻게 되는데,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높은 목표와 높은 성과를 나타내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또한 간호사의 자기효능감
이 증진되면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여 개인과 조직의 효
과를 향상 시킬 수 있다[7]. 또한 자기효능감은 특정과업
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개인적 믿음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행동의 결정요소로서 중요한 
개념이므로[8], 간호의 질을 성공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간호사의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자기 효능감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9], 병원환경으로부터 다
양한 질환의 노출위험과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제공받
고 있는[10] 간호사들은 스스로의 건강상태를 인식하고 
바람직한 건강행위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신뢰와 위로를 
주고받는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지원
을 의미하며[11], 또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인적네트워
크를 통해 제공받는 정보의 제공 및 업무상지원 그리고 
애정과 관심이 내재된 감정적 배려의 정도를 말하는 것
으로[12], 사회적 지지를 제공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
은 때보다 더 좋은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안녕을 보이며
[13], 특히, 동료직원으로 부터의 높은 지지는 직무만족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사회적 지지가 직무만족과 스트
레스 정신적 증상에 완충적 역할을 한다고 보고된다[14]. 

그래서 누군가 특정인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경
우, 그 지원을 받는 사람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되어 자기효능감이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조직성과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12]. 

한편, 개인의 성격요인에 있어서 A형 행동유형은 
Friedman과 Rosenman[15]에 의해 제창 된 것으로, 되도
록 짧은 시간에 보다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며, 다른 사람이나 일이 그 환경에서 방해가 될 때
에는 이에 대해 공격적인 방식으로 대항하는 사람들에게
서 관찰되는 특징적인 행동, 감정의 습관적 패턴이며, A
형 행동유형의 특징으로는 경쟁적인 성취욕구, 시간에 대

한 조급함과 참을 수 없음, 일에 대한 몰두, 통제할 수 없
는 상항에서의 공격성과 적대감 등을 보인다[16]. 또한 A
형 행동 유형의 경향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
다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
로 보고된다[17].  

따라서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
는 간호사에 대해서도 건강행위, 행동유형이나 사회적 지
지에 따라 자기 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
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서는 
이런 건강행위, 사회적 지지와 행동유형,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관성 연구를 포함하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간호사의 건강행위, 사회
적 지지와 행동유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자
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강원도에 소재하는 병원에 근무
하는 간호사들로서,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여를 자발적으로 동의한 간호사들이다. 배부된 설문지
는 230부 이었으나 자료가 미완성된 자료 28부 제외한 
202부를 본 연구 분석에 이용하였다. 

2.2 조사방법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2011년 6월 10일부터 6월 26일
까지의 기간 동안에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
를 이용한 설문조사에 의한 것이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
구자가 직접 병원의 간호부장님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
과 방법을 설명하여 연구의 승인을 받았다. 연구자가 직
접 대상자를 만나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
문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
하고 익명과 비밀보장을 약속하였으며, 대상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공지하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2.3.1 일반적 특성 및 건강행위 특성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학력, 재직기간, 근무부서, 
결혼유무, 종교유무에 대한 항목과 건강행위 특성으로는 
음주유무, 흡연유무, 운동유무, 스트레스 관리유무에 대
한 것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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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자기효능감 측정을 위해 김아영[18]이 만든 자기 효능
감척도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효능감은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의 세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총 24개 문항으로 Likert식 5점 척도에 의해 역문항
을 제외하고 5, 4, 3, 2, 1의점수로 배점하였다. 점수가 높
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아영[18]의 
연구에서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는 .8
6～.9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는 .863이었다.

2.3.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김광숙[19]이 상사, 동료, 가족, 친구의 
사회적지지 항목으로 재구성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이 도구의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
우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Likert식 척도로 7～28점의 점
수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광숙[1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는 .7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884이었다.

2.3.4 A형 행동유형

A형 행동유형 측정은 Weinrich, A. P., Weinrich, M. 
C., Keil, Gazes, & Potter[20]가 개발하고 김광숙[19]이 
근로 여성에게 맞게 수정, 보완한 총 9문항의 프레밍햄 A
형(Framingham Type A) 성격유형척도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이도구의 척도는 ‘전혀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
우 그렇다’ 4점 까지의 4점 Likert식 척도로 9-36점의 점
수 범위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정신적 긴장
을 보이는 행동 유형인 A형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점수를 기점으로 A, B형을 구분하였다. 
김광숙[1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는 .6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818이었다.

2.4 자료 처리 및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9.0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
하였으며,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건강행위 수준, 사회적 
지지, 행동유형, 자기효능감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서술
적 통계를 사용하였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행위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수준차이 검정
은 t-test와 ANOVA, Scheffe를 이용하였다. 간호사의 사
회적 지지, 행동유형, 자기효능감과의 상관성 정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산출하였다. 모든 통
계량의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일반적 특성과 건강행위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3년제 졸업 간호사가 54.0%, 4년제 졸업 간호사는 
42.0%, 대학원 이상이 3.5%를 차지하였다. 재직기간이 1
년 미만이 8.4%, 1-5년이 20.3%, 6-10년이 16.8%, 10년 
이상의 재직긴간이 54.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
다. 근무 부서로는 일반병동 근무자가 54.0%, 특수부서로 
28.7%, 외래가 8.9%, 기타가 8.4%로 나타났으며, 결혼유
무로는 결혼은 55.4%로, 미혼은 44.6%로 나타났으며, 종
교가 있는 경우가 41.6%, 없는 경우가 58.4%로 나타났다. 
밤번근무를 하지 않는 경구가 34.7%를 차지하였고, 1-5
회 밤범근무를 하는 경우는 14.9%이었고, 6회 이상 밤번 
근무하는 경우도 50.5%를 나타내고 있었다. 가사분담은 
본인 책임인 경우가 18.3%, 부부가 공동으로 하는 경우
가 61.4%, 부모님이 돕는 경우가 8.4%, 도우미의 도움이 
11.9%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행위를 살펴보면, 음주는 
48.0%가 하며,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가 49.5%로 나타났
으며, 흡연유무로는 3.5%가 흡연을 하고 있었으며, 
95.5%가 흡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유무로
는 28.2%가 운동을 하고 있었고, 71.8%가 운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관리는 53.5%가 스트레
스 관리를 하고 있었고, 46.5%가 스트레스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3.2 일반적 특성별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 

차이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별 자기 효능감의 차이는 학력
(p=.011), 재직기간(p=.001), 근무부서(p=.028), 결혼유무
(p<.001), 종교(p=.047), 밤번횟수(p=.001), 가사분담
(p=.00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scheffe 검정결과에서는 재직기간이 6-10년 보다 
10년 이상에서 자기효능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병
동보다 기타 부서에서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밤번 근무 횟수에서도 6회이상 보다도 0회에서 자기효능
감이 높게 나타났다. 가사분담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하
거나, 부모님이 맡을 경우가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보다도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즉, 재직기간이 길수록, 밤번 근무횟수가 적을수록, 가
사분담을 부부공동으로 하거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수
록 자기효능감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별 사회적 지지의 차이는 
근무부서(p=.017), 종교(p=.001), 가사분담(p=.00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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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
     N(%)     M±SD     t(F)  p-value   M±SD   t(F) p-value

학력
3년제 졸업 109(54.0) 74.0± 8.6 4.624 .011 14.5±3.3 0.994 .372

4년제 졸업 86(42.0) 77.3±10.4 14.9±3.9

대학원이상 7(3.5) 82.2± 5.3 13.0±2.0

재직
기간

1년 미만(a) 17(8.4) 74.7±13.5 5.533 .001 13.1±3.1 2.404 .069

1-5년(b) 41(20.3) 74.6± 5.3 (†c<d) 15.6±2.8

6-10년(c) 34(16.8) 70.7± 8.4 15.0±2.8

10년 이상(d) 110(54.5) 77.8± 9.7 14.4±3.9

근무
부서

일반병동(a) 109(54.0) 74.5±10.0 3.094 .028 14.9±3.4 3.490 .017

특수부서(b) 58(28.7) 76.4± 6.7 (†a<d) 13.8±3.5

외래(c) 18(8.9) 74.5± 8.7 16.3±3.0

기타(d) 17(8.4) 81.7±13.0 13.4±3.8

결혼 유 112(55.4) 78.2± 9.6 19.822 <.001 14.2±3.8 -1.821 .070

무 90(44.6) 72.5± 8.4 15.1±3.1

종교 유 84(41.6) 77.3± 9.9 1.996 .047 13.6±3.2 -3.455 .001

무 118(58.4) 74.6± 9.1 15.3±3.6

밤번
횟수

0회(a) 70((34.7) 79.0±10.1 7.018 .001 14.3±3.7 0.480 .620

1-5회(b) 30(14.9) 74.1± 7.4 (†a>c) 14.7±5.0

6회 이상(c) 102(50.5) 73.9± 9.1 14.8±2.8

가사
분담

본인책임(a) 37(18.3) 75.1± 9.1 4.548 .004 15.8±4.5 4.429 .005

부부공동(b) 124(61.4) 76.3± 9.0 (†b.c>d) 14.4±3.2 (†a>c)

시/친정부모(c) 17(8.4) 80.2±12.3 12.3±1.9

도우미(d) 24(11.9) 70.0± 8.5 15.3±3.7

* p< .05, † Scheffe's test for post-hoc comparison

[표 1] 일반적 특성별 자기 효능감과 사회적지지 평균점수
[Table 1] Mean scores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건강행위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
    N(%)    M±SD    t(F) p-value   M±SD    t(F)  p-value

음주
한다 97(48.0) 74.5± 8.4 2.076 .128 15.3±3.3 3.560 .030

안한다 100(49.5) 76.5±10.5 14.0±3.7

금주 중 5(2.5) 81.6± 2.8 13.4±1.3

흡연
한다(a) 7(3.5) 76.8± 8.3 1.577 .209 16.8±2.1 6.214 .002

안한다(b) 193(95.5) 75.8± 9.5 14.6±3.5 (†a,b>c)

금연 중(c) 2(1.0) 64.0± 0.0 7.0±0.0

운동 한다 57(28.2) 77.8± 7.7 2.047 .042 14.3±3.7 -.685 .494

안한다 145(71.8) 74.4± 9.9 14.7±3.5

스트레스
관리한다 108(53.5) 77.5± 8.9 3.030 .003 13.7±3.2 -3.836 <.001

관리안한다 94(46.5) 73.5± 9.7 15.6±3.6

* p< .05, † Scheffe's test for post-hoc comparison

[표 2] 건강행위별 자기 효능감과 사회적지지의 평균점수
[Table 2] Mean scores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according to health behavior related factors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scheffe 검정결
과에서는 가사분담에서 가사분담을 본인이 책임질 때 보
다 부모님이 맡을 때가 사회적지지 점수가 높게 나타났
다 [표 1].

3.3 건강행위별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차이

간호사의 건강행위 별 자기 효능감의 차이는 운동
(p=.042), 스트레스 관리 유무(p=.003),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스 관리
를 할수록 자기효능감의 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건강행위별 사회적 지지의 차이는 음주(p=.030), 
흡연(p=.002), 스트레스 관리유무(p<.001)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scheffe 검정결과에서는 흡연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와 금연 중인 간호사의 사회적 지지가 금연 중의 간
호사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음주와 흡연을 하
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지 않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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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회적 지지, 행동유형과 자기효능감의 수준

간호사의 사회적 지지, 행동유형, 자기효능감의 수준
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는 14.6점이었으며, 행동유형은 
22.1점이었고, 자기효능감은 75.7점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사회적 지지, 행동유형과 자기효능감 수준  
[Table 3] Level of social support, behavior pattern & 

self-efficacy

변수 범위 평균±표준편차

사회적 지기 7~28 14.6±3.5(2.09±0.46)

행동유형 9~36 22.1±4.1(2.45±0.82)

자기효능감 40~120 75.7±9.5(3.15±1.06)
  

3.5 A형 행동유형별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

지 평균 점수

간호사의 A형 행동유형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A형과 B형의 행동유형에는 자기효능감의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또한 사회적 지지에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4].

[표 4] A형 행동유형별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 평균점수
[Table 4] Mean scores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according to A type behavior pattern

행동
유형 N(%)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M±SD t  p-value M±SD t  p-value

A 103 76.5±9.2 -1.234 .219 14.5±3.1 0.582 .561

B 99 74.8±9.7 14.8±3.9

3.6 간호사의 사회적 지지, A형 행동유형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

간호사의 사회적지지, A형 행동유형,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지
지(r=-.277,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
으며, 행동유형과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자
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

[표 5] 간호사의 사회적 지지, A형 행동유형과 자기효능 
감과의 상관관계

[Table 5] Correlation among social support, behavior 

pattern & self-efficacy

변수
사회적 지지

r

(p)

자기효능감
r

(p)

행동유형
r

(p)

사회적 
지지 1

-.277**

(<.001)

-.042

(.556)

자기 
효능감 1

-.022

(.760)

행동
유형 1

 **p<.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간호사의 건강행위, 사회적지지, 행동유형
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사회적 지지와 자기
효능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
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정도는 3.15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소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21]에서 3.13점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700병상 이상의 
지방소재 종합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2]의 
3.75점 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규모가 작은 병원일수록 많은 노력을 해서 목표
달성을 하려는 신념이 더 높아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
난다고 하였던 연구[22]와는 다른 결과로,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복지를 포함한 근무여건이 대형병원보다는 좋지 
않은 결과로 이들보다는 자기효능감의 점수가 낮게 나타
났으며, 강원도 소재 종합병원 소속인 본 연구의 대상자
들이 병원의 경영목표에 부합하는 신념을 더 높여서 자
신들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 강화가 필
요하다고 하겠다. 

사회적지지 점수는 2.09점(4점 만점)을 나타났는데, 이
는 광역시 대학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3]에
서 사회적지지 점수의 2.85점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또
한 경기도의 500병상 이상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24]에서 사회적지지 점수의 2.99점 보다 낮게 나타났다. 
병원 규모가 큰 병원의 사회적지지 점수보다 낮게 측정
된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강원도 소재 종합병원의 간호사
이며, 선행의 병원의 간호사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므로, 
사회적 지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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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행동유형으로는 A형이 103명이었고, B형이 99명
으로 나타났으며, 행동유형에 따른 자기효능감 점수와 사
회적지지 점수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선행 연
구가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었으므로, 향후 행
동유형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미혼자보다는 기혼자가 자기효능감이 
높았는데 이는 Lee와 Song[25]의 연구와 Ko와 Kang[7]의 
연구와 Lee[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재직
기간이 길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았는데, 이는 Ko와 
Kang[7]의 연구와 Lee[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는 기혼자로서 가족에 대한 책임의식과 고학력에 따른 
전문지식의 심화가 보다 더 높은 자기효능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며[25], 또한 재직기간이 오래될수록 경력과 
전문성이 높아짐에 따라 업무에 대한 능률과 자신감이 
증가하여 보다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강행위별 자기효능감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는 대상자들이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스 관리를 할수록 
자기효능감의 점수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기효능감
과 건강증진행위와의 높은 상관성을 갖는다는 연구[26]
를 지지하는 결과로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
출되는 간호사들이 자기효능감을 높혀서 자신의 건강증
진행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특정과업을 잘 수행해 낼 수 있다는 
자신의 신념이 자기효능감인데[27], 이러한 자신의 능력
에 대한 신념과 판단은 과거의 경험과 평가를 통해 축적
되므로[28], 간호사들의 임상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의 인력관리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와 관련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프로
그램 개발이 필요하겠다. 

또한 종교가 없는 것보다는 종교가 있는 것이, 운동을 
하지 않는 것 보다 하는 것이, 스트레스 관리를 하지 않
은 것보다 하는 것이, 밤번근무가 적을수록, 가사분담은 
부부 공동이거나 부모가 도와줄수록 자기효능감의 점수
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가 없어서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자기효능감이 낮은 개인들에 비하여 긍정적인 
심리적, 행동적 결과를 보여준다는 보고[29]를 지지하는 
것으로써, 종교와 스트레스 관리, 낮은 밤번근무의 수, 가
사분담의 해방 등은 모두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더 높은 자기효능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와 반복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면, 근무부

서와 종교, 가사분담에 따라 사회적지지 점수가 달랐는
데, 이는 재독 한인간호사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
[30]에서 종교와 근무연수에 따라 사회적 지지가 유의하
게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것과는 유사한 결과이나 한수
정[27]의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사회적 지
지가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여, 연구들 마다 차이가 있었
다. 이처럼 각 연구들마다 차이가 있음이 제시되고 있으
므로 향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영향요인의 확인으
로 사회적 지지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건강행위 수준을 살펴보면, 음주는 48.0%가 하고 
있었고, 흡연은 음주수준 보다는 많이 낮았으나 아직도 
3.5%가 하고 있었으며, 운동은 71.8%가 하지 않았고, 스
트레스 관리도 46.5%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간호사는 일반인보다 건강증진행위 수행 정도가 대체
로 낮다는 연구[31]를 지지하는 결과 이었다. 그러므로 
간호사들의 건강행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
다. 

또한 건강행위별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면, 음주와 흡
연을 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지 않을수록 사회적 지지
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음주, 흡연, 스트레스 관리가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24]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향후 건강행위와 
사회적 지지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간호사의 사회적 지지, 행동유형, 자기효능감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도
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자기
효능감이 사회적 지지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연구[23][24]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기술과 역할을 습득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므로 건
강관리 전문가의 훈련에 이용 될 수 있기 때문에[32], 간
호조직은 간호사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
로 간호 조직 내에 간호사들을 위한 사회적지지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기술한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야하는데, 일부지역의 간호사를 대
상으로 한 자가보고식 설문지에 의한 일회성 연구로 일
반화의 한계가 있으며, 추후 반복 연구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학력, 재직기간, 근무부서, 결혼, 종교, 밤번횟수, 가사
분담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또한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에도 
근무부서, 종교, 가사분담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프로그
램 개발이 요구되며, 조직 내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지지
체계의 개발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조직의 생산성
을 향상시키기 위해 차별화된 맞춤형 간호중재의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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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 또한 간호사의 건강행위 증진을 위해서 단주 
프로그램과 운동프로그램,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병원행정적인 측면에서의 
도움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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